
의결일/
의결번호/심의부문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2017.4.6.
제2017-07-0047호

(보도교양)

가요TV
'해피 라이프'

2017.2.18.토,
15:00-16:00

○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난치성 위장병의 원인과 치료’를 주제로 출연의(강ΟΟ, ΟΟΟΟ병원 부산점 원장)가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 담적병의 주요 증상 중 두통을 설명하며, ▲“(강ΟΟ 원장)두통 현상이 일어나는 거, 어지럼증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담적병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고요.”, “(진행자)예, 원인을 잡아야 되는 건데요.”, “(강ΟΟ 원장)담적 독소는
위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혈관 림프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머리 쪽으로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두통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 담적병이 유발하는 전신 질환에 대해, ▲“(강ΟΟ 원장)담적 독소는 혈관 림프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기 때문
에 이게 약한 곳에 침입하면서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피부 쪽으로 가면 피부질환을 일으키고요, 혈관 쪽으로 가
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동맥경화에요. 그리고 뇌 쪽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통, 어
지럼증, 건망증, 치매 이런 것도 다 담적 독소가 하는 일들이에요. 중풍이나 이런 질환도 역시 담적 독소로 인해
서 생기고요.”라고 언급하는 장면,

 - 담적 관련 사연을 소개하며, ▲“(강ΟΟ 원장)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고. 이것이 바로 담적병입
니다.…이런 경우는 담적치료를 함으로써 이런 전신 증상들이 한꺼번에 좋아집니다.…담적 독소를 없애주고 그
딱딱한 조직을 녹이면 전신증상이 그대로 한꺼번에 치료되는 거.”라고 말하는 장면,

 - 담적병의 ‘약물치료법’에 대해, ▲“(강ΟΟ 원장)먼저 담적 허환이라는 약이 있는데요.…담적 허환을 드시게 되
면 독소들이 빨리 빠져서 위장과 대장이 깨끗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강ΟΟ 원장)소장은 담적 실열이라는
약으로써 치료하는데요.…담적 허환과 실열 동시에 약을 써서 보통 독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강ΟΟ 원장)위
장 벽이 아주 얇아지거나 상태가 안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약을 쓰냐 하면은, 음적 이
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요. 이 음적이라는 약이 들어가게 되면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 줘요.”라고 말하
는 장면,

 - 환자의 치료 사례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ΟΟ 원장)이런 분들이 대부분 소화장애랑 같이 두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 담적 독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로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이거든요.…뇌의 담적 독소
를 빼줘야지 두통이 낫습니다.”, “(강ΟΟ 원장)위 외벽이 담적 독소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면 이 세로토닌 분비를
못하게 돼요.”라고 언급하는 장면,

 -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진행자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난치성 위장병의
원인과 치료’ 자막 문구 및 ‘문의전화 : 02) 8**-05**’라는 전화번호를 고지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
고’로 의결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

호 및 제3항제3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경고

◈ 2017년도 4월 심의의결 현황(연예오락채널 부문)



2017.4.6.
제2017-07-0048호

(보도교양)

가요TV
'행복 만들기'

2017.2.24.금,
15:00-16:00

○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위와 장의 만성질환 원인과 치료’를 주제로 출연의(장ΟΟ, ΟΟΟΟ병원 서울점 원장)
가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 담에 대해 출연의(장ΟΟ 원장)가, ▲“담이라는 거는…한 마디로 소화가 안 된 음식 찌꺼기 썩은 독소를 말합니
다. 이것들이 위와 장의 외벽 조직에 쌓이면서 재발되는 원인 불명의 위장병과 전신질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죠.”, ▲“그런데 이것이 환자의 면역력까지 손상시키면서 암이라든지 대사장애같은 전신질환도 유발시키는 것입
니다.”, ▲“이 담 독소의 특징은 어딘가 몸에 약한 곳에 쌓이고 또 그것을 굳게 만들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 담적병의 진행 경과에 대해, ▲“(장ΟΟ 원장)이렇게 담 독소가 혈관과 림프를 통해서 퍼져서 이렇게 다음과 같
은 전신질환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인체 모습 영상과 ‘두통과 어지럼
증, 치매, 구취, 당뇨병, 동맥경화, 관절질환, 건망증, 중풍, 우울증, 담 결림, 자궁질환, 피부질환’이라는 자막을
보여주는 장면, ▲“당뇨병도 저희들은 담 독소가 췌장으로 가 가지고 그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담 독소가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 담 독소 위장병 체크리스트를 설명하며, ▲“(강ΟΟ 원장)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럽다. 아까 다 말씀 드렸
죠? 머리 쪽으로 독소가 올라갈 때. 눈이 침침하거나 통증이 있고 다크서클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건망증이 심해
진다. 다 눈이나 뇌로 독소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 잇몸질환이 따로 없어도 입냄새가 아주 심하기도 하고요, 또
간에서 담 독소 때문에 해독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피곤하고 뒷목도 뻣뻣하고 어깨에 담이 결리고…여성의 경우
에는 냉이라든지 질염. 이런 것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동일한 내용의
리스트 화면을 보여주는 장면,

 - 담적병의 ‘약물치료법’에 대해, ▲“(강ΟΟ 원장)담 독소에 의한 위장병은 단순하게 소화제라든지 증상 개선제
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한약치료도 해야 되고…예를 들어, 담적 실열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소장 부위에
있는 담 독소를 목표로 사용하는 서늘한 기운의 약입니다.…약을 드시게 되면 심장이 먼저 튼튼하게 강화가 되고
요…소장의 담 독소로 생긴 부패된 열을 식혀주고요.…담 독소도 같이 제거되면서”, ▲“(강ΟΟ 원장)한약치료는
내부에서부터 담 독소들을 녹여내 주고”라고 말하는 장면,

 - 초음파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자가 누워 있는 침상 옆 창문에 ‘ΟΟΟΟ병원’의 병원명이 노출되
는 장면,

 -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진행자의 ‘위와 장의 만성질환 원인과 치료’ 자막 문구 및 ‘시청자 문의 16**-27**’이라
는 전화번호를 고지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

호 및 제3항제3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경고

2017.4.6.
제2017-07-0049호

(연예오락)

SBS GOLF
‘SBS골프 아카데미’

2017.2.28.화,
3.1.수, 3.7.화,
21:30-22:30

○ 골프 레슨 프로그램에서,

 - 실내 세트장 바닥에 배치한 가방과 벽면에 배치한 의상, 모자, 가방 및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상, 장갑, 신발 등
을 통해 협찬주(벤ΟΟ, 파ΟΟΟΟ)의 명칭 및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
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주의



2017.4.12.
제2017-방송-12-0120호

(연예오락)

중화TV
‘위클리 차이나우’

2017.3.5.일,
15:10-16:00

○ 중국의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주요 부위를 가격하는 수련을 한다는 쿵푸 마스터를 소개하는 내용을 청
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벽돌이나 통나무 등을 사용해 남성의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가격하거나 다
른 남성이 수련자들의 주요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장면 등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한 것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특이한 사건이나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표현 수위 및 모방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 기존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권고

2017.4.12.
제2017-방송-12-0121호

(연예오락)

On Style
‘위클리 차이나우’

2017.3.21.화,
09:55-10:35

○ 중국의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주요 부위를 가격하는 수련을 한다는 쿵푸 마스터를 소개하는 내용을 방
송한 것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벽돌이나 통나무 등을 사용해 남성의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가격하거나 다른 남성이 수련자들의 주
요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장면 등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한 것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그 정서를 해치
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특이한 사건이나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표현 수위 및 모방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 기존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권고

2017.4.19.
제2017-방송-13-0132호

(연예오락)

Mnet
‘신양남자쇼’

2017.4.6.목,
19:40-20:40

○ 토크 프로그램에서, 가짜 당첨복권으로 몰래카메라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연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출연자가 당첨 사실을 기뻐하거나 프로그램 작가가 당첨
사실이 진짜라고 확인해주는 장면, 자막을 통해 당첨 관련 내용을 수차례 고지하는 장면 등을 노출한 것은 시청
자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혼동케 하고 불쾌감을 유발하여 방송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
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본방송 후 즉시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재방송분에 대해 몰래카메라임을 밝히는 고지화면과 자막을 삽입하는
편집 ․ 수정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권고



2017.4.20.
제2017-08-0072호

(연예오락)

MBC every1
‘비디오 스타’

2017.3.7.화,
20:23-21:52

○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싸움의 전설 특집’을 주제로 진행자들(박소현, 김숙, 박나래, 전효성)이 출연자들(조혜
련, 춘자, 비키, 태하)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 출연자들이 서로에게, ▲‘춘자’가 “다들 주댕이는 빨간 걸로”라고 말하는 장면, ▲‘조혜련’이 진행자들의 목걸
이를 가리키며 “다 개줄을 하고 왔구만.”이라고 말하고 동일한 내용을 자막고지하는 장면, ▲‘춘자’의 나이를 매
니저가 공개한 일에 대해, “10년을 79년(생)으로 살았는데 너 때문에 이 XX야, 본 나이 XX하고 이 XX야, 내가 어
떻게 벌어먹고 사냐, 이 XX야”라고 말하고(비프음 처리,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 자막을 통해 ‘삐
-천국 욕神욕王’이라고 고지하는 장면,

 - 출연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전효성’이 무례하냐고 ‘비키’에게 묻자 ‘비키’가 “모르지. 어떤 싸가지를 가지
고 있는지.”라고 말하는 장면, ▲‘춘자’가 자신은 말이 거칠다며 “야, 얘, 어디가니? 이것보다 어디가 이 새끼야!”,
“아~나 그 XX 때문에 뚜껑 날라갈 뻔 했잖아.(비프음 처리)”라고 말하고 자막으로 ‘어디가 이 Shake it야’, ‘아~
나 그 XX 때문에 뚜껑 날아갈 뻔 했잖아’라고 고지하는 장면,

 - ‘춘자’가 시비가 생긴 경우에 대해, ▲“(욕)해도 돼요? 해도 돼요?”라고 말하자 진행자들이 괜찮다고 말하고,
▲‘춘자’가 “확 마 XX것아…어디서…눈높이 나랑 떨어트려…(장시간 반복적 비프음 처리,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라고 말하고 ‘명불허전 욕神욕王’이라는 자막고지와 함께 진행자들이 웃는 장면, ▲‘춘자’의 욕
에 대해 진행자들이 “야 시원하다 진짜”, “너무 재미있어.”, “근데 얘기만 들어도 시원한 게 뭔지 알겠어요. 들어
도 스트레스가(풀리는)”이라고 말하고 ‘시원한 폭포가 고막을 때리는 느낌’, ‘욕으로도 대리만족을 주는 언니’등
의 자막을 고지하는 장면,

 - ‘디바’ 활동 당시 스타일링 때문에 ‘미친X'라는 별명이 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키)그 스타일을 만들어
준 이혜영씨가…‘야야, 니네는 미친년 컨셉이야.’ 이러셨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 ‘춘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뭘 야려 이 XXX아(비프음 처리).”라고 말하고 자막으로 ‘뭘 봐 이
열여덟 소녀야!’라고 고지하는 장면, ▲남학생들과 3대 1로 싸운 적이 있다며 “뭘 야려 이XX야, 나한테 이러는거
야.”, “너 이XX야”, “하, 이 어린놈의 XX들이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 이 XX들아. 교복 갈아입고 이 XX들아.”라고
말하는 장면(비프음 처리, 일부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 ▲행사 도중 음식물 등을 던지면, “(춘자)
이 XX야,…과일 껍데기를 던져 이 XX야?(비프음 처리)”라고 말하고, 동일 내용을 욕설 X표시한 자막으로 고지하
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경고



2017.4.20.
제2017-08-0073호

(연예오락)

MBC Drama
‘비디오 스타’

2017.3.9.목,
19:00-20:30

○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싸움의 전설 특집’을 주제로 진행자들(박소현, 김숙, 박나래, 전효성)이 출연자들(조혜
련, 춘자, 비키, 태하)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 출연자들이 서로에게, ▲‘춘자’가 “다들 주댕이는 빨간 걸로”라고 말하는 장면, ▲‘조혜련’이 진행자들의 목걸
이를 가리키며 “다 개줄을 하고 왔구만.”이라고 말하고 동일한 내용을 자막고지하는 장면, ▲‘춘자’의 나이를 매
니저가 공개한 일에 대해, “10년을 79년(생)으로 살았는데 너 때문에 이 XX야, 본 나이 XX하고 이 XX야, 내가 어
떻게 벌어먹고 사냐, 이 XX야”라고 말하고(비프음 처리,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 자막을 통해 ‘삐
-천국 욕神욕王’이라고 고지하는 장면,

 - 출연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전효성’이 무례하냐고 ‘비키’에게 묻자 ‘비키’가 “모르지. 어떤 싸가지를 가지
고 있는지.”라고 말하는 장면, ▲‘춘자’가 자신은 말이 거칠다며 “야, 얘, 어디가니? 이것보다 어디가 이 새끼야!”,
“아~나 그 XX 때문에 뚜껑 날라갈 뻔 했잖아.(비프음 처리)”라고 말하고 자막으로 ‘어디가 이 Shake it야’, ‘아~
나 그 XX 때문에 뚜껑 날아갈 뻔 했잖아’라고 고지하는 장면,

 - ‘춘자’가 시비가 생긴 경우에 대해, ▲“(욕)해도 돼요? 해도 돼요?”라고 말하자 진행자들이 괜찮다고 말하고,
▲‘춘자’가 “확 마 XX것아…어디서…눈높이 나랑 떨어트려…(장시간 반복적 비프음 처리,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라고 말하고 ‘명불허전 욕神욕王’이라는 자막고지와 함께 진행자들이 웃는 장면, ▲‘춘자’의 욕
에 대해 진행자들이 “야 시원하다 진짜”, “너무 재미있어.”, “근데 얘기만 들어도 시원한 게 뭔지 알겠어요. 들어
도 스트레스가(풀리는)”이라고 말하고 ‘시원한 폭포가 고막을 때리는 느낌’, ‘욕으로도 대리만족을 주는 언니’등
의 자막을 고지하는 장면,

 - ‘디바’ 활동 당시 스타일링 때문에 ‘미친X'라는 별명이 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키)그 스타일을 만들어
준 이혜영씨가…‘야야, 니네는 미친년 컨셉이야.’ 이러셨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 ‘춘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뭘 야려 이 XXX아(비프음 처리).”라고 말하고 자막으로 ‘뭘 봐 이
열여덟 소녀야!’라고 고지하는 장면, ▲남학생들과 3대 1로 싸운 적이 있다며 “뭘 야려 이XX야, 나한테 이러는거
야.”, “너 이XX야”, “하, 이 어린놈의 XX들이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 이 XX들아. 교복 갈아입고 이 XX들아.”라고
말하는 장면(비프음 처리, 일부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 ▲행사 도중 음식물 등을 던지면, “(춘자)
이 XX야,…과일 껍데기를 던져 이 XX야?(비프음 처리)”라고 말하고, 동일 내용을 욕설 X표시한 자막으로 고지하
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경고



2017.4.20.
제2017-08-0074호

(연예오락)

MBC MUSIC
‘비디오 스타’

2017.3.12.일,
18:20-19:40

○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싸움의 전설 특집’을 주제로 진행자들(박소현, 김숙, 박나래, 전효성)이 출연자들(조혜
련, 춘자, 비키, 태하)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 출연자들이 서로에게, ▲‘춘자’가 “다들 주댕이는 빨간 걸로”라고 말하는 장면, ▲‘조혜련’이 진행자들의 목걸
이를 가리키며 “다 개줄을 하고 왔구만.”이라고 말하고 동일한 내용을 자막고지하는 장면, ▲‘춘자’의 나이를 매
니저가 공개한 일에 대해, “10년을 79년(생)으로 살았는데 너 때문에 이 XX야, 본 나이 XX하고 이 XX야, 내가 어
떻게 벌어먹고 사냐, 이 XX야”라고 말하고(비프음 처리,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 자막을 통해 ‘삐
-천국 욕神욕王’이라고 고지하는 장면,

 - 출연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전효성’이 무례하냐고 ‘비키’에게 묻자 ‘비키’가 “모르지. 어떤 싸가지를 가지
고 있는지.”라고 말하는 장면, ▲‘춘자’가 자신은 말이 거칠다며 “야, 얘, 어디가니? 이것보다 어디가 이 새끼야!”,
“아~나 그 XX 때문에 뚜껑 날라갈 뻔 했잖아.(비프음 처리)”라고 말하고 자막으로 ‘어디가 이 Shake it야’, ‘아~
나 그 XX 때문에 뚜껑 날아갈 뻔 했잖아’라고 고지하는 장면,

 - ‘춘자’가 시비가 생긴 경우에 대해, ▲“(욕)해도 돼요? 해도 돼요?”라고 말하자 진행자들이 괜찮다고 말하고,
▲‘춘자’가 “확 마 XX것아…어디서…눈높이 나랑 떨어트려…(장시간 반복적 비프음 처리,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라고 말하고 ‘명불허전 욕神욕王’이라는 자막고지와 함께 진행자들이 웃는 장면, ▲‘춘자’의 욕
에 대해 진행자들이 “야 시원하다 진짜”, “너무 재미있어.”, “근데 얘기만 들어도 시원한 게 뭔지 알겠어요. 들어
도 스트레스가(풀리는)”이라고 말하고 ‘시원한 폭포가 고막을 때리는 느낌’, ‘욕으로도 대리만족을 주는 언니’등
의 자막을 고지하는 장면,

 - ‘디바’ 활동 당시 스타일링 때문에 ‘미친X'라는 별명이 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키)그 스타일을 만들어
준 이혜영씨가…‘야야, 니네는 미친년 컨셉이야.’ 이러셨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 ‘춘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뭘 야려 이 XXX아(비프음 처리).”라고 말하고 자막으로 ‘뭘 봐 이
열여덟 소녀야!’라고 고지하는 장면, ▲남학생들과 3대 1로 싸운 적이 있다며 “뭘 야려 이XX야, 나한테 이러는거
야.”, “너 이XX야”, “하, 이 어린놈의 XX들이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 이 XX들아. 교복 갈아입고 이 XX들아.”라고
말하는 장면(비프음 처리, 일부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 ▲행사 도중 음식물 등을 던지면, “(춘자)
이 XX야,…과일 껍데기를 던져 이 XX야?(비프음 처리)”라고 말하고, 동일 내용을 욕설 X표시한 자막으로 고지하
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경고


